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부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제목 똥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

수상내역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작가 김수민

기획의도

이 작품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과거와 현재라

는 시간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작품에서 ‘나’를 강아지 ‘복실이’로 표

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옛날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모든 남녀노소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설명

이 작품 안에서 주인공 ‘나’인 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는 

산복도로 주택에 살면서, 옛날부터 저녁 무렵 매일 산책을 합니다. 

계단에 오르며 강아지 ‘복실이’는 산복도로 계단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문득 할아버지가 왜 

이곳을 매일 산책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복실이’는 산책 후, 경사가 심하고 긴 계단 위에 나란히 

앉아 저녁노을에 물드는 마을 아래를 바라보며, 아이일 적 이곳의 

생활을 회상하고, 그 내용을 강아지 ‘복실이’를 통해 독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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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 김수민 -

16. 똥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똥강아지 복실이입니다. 저녁노을이 

지기 전, 오늘도 할아버지와 나는 어김없이 저녁 산복도로에서 산

책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길로 산

책합니다. 이곳은 참 신기합니다. 중간마다 계단도 많이 있고, 구석

엔 신기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팔려 잠시 뒤

쳐진 나를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복실, 뭐하노, 온나~” 

  우다다 달려간 할아버지 옆, 산책

길에서 빠지지 않는 마지막 코스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기입니

다. 내가 어릴 때는 이 계단이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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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아주 높고, 크기도 커 보였습니다. 회색파도 같은 느낌이 들었

다고나 할까요? 한 칸을 올라가는 것도 몇 번씩 미끄러지고 뒷발을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 번째에 성공, 두 번째에 성공, 

그리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를 조금은 힘겨

워하시는 듯, 원래도 불편하셨던 다리를 더욱 절룩거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셨습니다. 저는 왜 할아버지가 힘이 들어 하시는 데도 매

일같이 계단을 오르시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쓸

데없이 많기만 한 계단이 미웠습니다. 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재미

에 할아버지보다 먼저 앞서 올라가곤 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옆

에서 함께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계단을 다 오르자, 늘 그렇듯 붉은 

저녁놀이 물든 계단 아랫동네가 한

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도 수고했다.” 라고 하시며, 나의 머

리를 쓰다듬으시곤 계단에 앉으셨

습니다. 나도 두 발을 모으고 고개

를 들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왜 계단을 오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참 많이 변했네…. 내가 어렸을 때는…. ”

  할아버지는 아이였을 때, 여기에 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늘

이 우르릉 울리고 땅이 울리는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과 이곳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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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과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고 합

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

람들이 살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물 또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할 만한 판자 같은 것을 주워서 집을 만들었다고 합

니다. 할아버지 또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판자 같

은 걸 주우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낑낑거리며 키보다 조금 큰 그것을 들고 오다가 계단

에서 발을 헛디뎠고, 심각한 상태였지만,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다리를 절룩거리십니다.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이 계

단을 올라서 한참을 가야 하는 곳에 집을 지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도 한참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나가셨고,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지금

처럼 붉은 저녁놀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계단은 나에게 슬픔과 동시에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그리움이

란다.”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쁘면서 슬픈 게 무엇이

고 반가우면서 그리운 건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곳은 다르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고, 큰 건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움직이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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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

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

지는 가끔 계단에 앉아 아랫동네를 보실 때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

오고 있기라도 한 듯이 무언가를 보고 계실 때가 잦기 때문입니다.

  아랫동네에 하나 둘 등불이 켜지고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할아버

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섰을 때, 계단 아래서

부터 재잘재잘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

르는 그 아이와 엄마를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

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이 계단에서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